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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용 

는 데에 그 

성격이 

준어에 

정’에서 

1. 서 론 

↓논 특집 의 일부로서 

서 ‘국어’라 함은 원칙 

한국어를 지청하는 

계획된 것으로 여겨지E잉 

언급도 굳이 피하지는 

따른 차이가 그리 심하지 

여 언급해야 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논의하려 

본 특집의 

체로표 

‘표준어 규 

다만필 

갱우와는 

대하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운교부는 1988년 1월 19일 새로 수정된 ‘한글 맞춤 

법’파 새로 재정된 ‘표준어 규정’을 공표하였다. 그 중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옴법’이 포함되어 있다. 표준어를 청했으면 그것의 표준 발음 

(혹은 표준 발옴법)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해 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예컨대 ‘밟 

다’를 [발따]로 항융하쓸 청우7~ 있는가 하면 [밥따]로 

표준으로 할 것인가를 

표준 발음에 관한 

정학한 발음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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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지 

자옴의 옴가와 발옴 

각 헌어에서 사용펙았 자윷의 수와 종류는 각기 

2항에서 확어의 자음온 다융의 19개라고 하였다. 

(1)-, 껴 '- c. π 2. 0 l:l 1111 ^ μ 。^ '" ~ 큐 E l[ 숭 

’ 제2장 제 

위에 열거된 자옵 중 ‘끼， α ， 째， μ ，'"’은 흔히 된소리라고 불리는 것인데 문자 

상으로는 두 개의 문자로 표기되지만 읍가상으로는 하나의 자옴이라는 것을 강조 

위의 자음 분류는 천통척인 분류 방법에다 현대 음성학적 분류 방법율 적절히 

가미 한 것인데， 자음들의 옵가나 발음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옴과 같은 분류 

방법이 좀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3) 혀끝소리 목청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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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3)의 분류에 따라 자옴의 옴가와 발음을 기술하되 (2) 의 분류도 

참고하기로 한다. 

2.1 파얼음 

파열옴은 허파에서 훌러 나오던 공기롤 발음 기관의 어떤 부위에서 완전히 막았 

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술소리 

‘님， It, .. ’, 혀끝소리 ‘c., E ,. a:’, 연구개음 ‘" 큐， 꺼’이 이에 해당되는 자옴들 

이다. 이들 충 ‘님， c., ，’을 ‘예사소리’(명융)， ‘ lt , E , 격’을 ‘거센소리’(격음)， 

‘ 18 , α ， 꺼’율 ‘된소리’(경옴)라 한다. 

예사소리 ‘님 ’은 두 입술율 닫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입술소리 

(양순읍)라 한다. 옴성 기호로는 [p]로 표기하는데， 목챙 떨림(생대 진동)을 수반 

하지 않으므로 무성융이다. 그런데 이 ‘님’이 유성옵 사이에서 실현될 때는 목청 떨 

림을 수반하는 유성옴 [b]로 발옴된다. 그러니까 ‘바지’에서의 ‘ H ’용 [pJ로 발음되 

지만 ‘아버지’에서의 ‘님’은 [버로 발음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의 일반 화자들은 

‘바지’에서의 ‘닙’과 ‘아버지’에셔의 ‘님’이 서로 다르게 발옴된다는 사실을 잘 인식 

하지 못한다. [p]와 [bJ의 차이가 국어에셔는 돗율 구별하는 데 아무런 기농도 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일반인들은 돗을 구별하는 데 별다른 키능을 하지 못 

하는 음성척 차이는 잘 인식하지 뭇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 ‘ a ’이 어말이나 자옴 앞에서 실현될 때에는 두 입술이 닫히기만 하고 

터지지는 않으면서 발옴된다“입’에서의 ‘님 ’이 그런 예이다. 이와 같이 터지지 않 

고 발용되는 파열용을 내파용(혹온 불파옴)이라 한다. 읍성 기호로는 [p‘]로 적는 

다. 그 밖에 ‘갈비’에서의 ‘님’온 두 입술이 살짝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발음되는데 

이 소리는 파열옴이 아니라 마찰옴에 가깝기 때문에 대]로 척고 유생 양순 마찰옴 

이라 한다. 결국 국어의 ‘님’은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p], [b], [p ‘], 대]로 발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률 음성툴율 ‘ a ’의 ‘이옴’(異音) 혹온 ‘변이옴’(훌異音)이 

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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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온 혀끔이 윗잇톰(혹은 치청)에 닿았다 떨어지뱃서 나눈 소리이다. 전통적으 

호 이 자음윷 ‘셜음’ ‘혀끝려’라 왔는써 옹성학적앉로는 음’이 

고 부른다 1) 발음 기호로는 [t]로 쩍는다. 목청 떨림율 수반하지 않으므로 역사 무 

다.:::1려나 이 ‘:’도 유생용 사이셰 놓이게 퇴현 유성용 [d]로 할용된다. 따 

‘달’에서려 ‘ z ’책 읍가는 야고， ‘씨다·’에서의 ‘ z ’의 용자는 [dJ 잉 것이다-

‘c ’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실현될 때는 ‘님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따음으로 발 

며 그 용가는 [t ]이다국어의 ‘ c ’은 [t], [d] , [C]의 셰 이음총 갖는 생이 

다. 

’「’은 뒤햇바닥(헛뿌리)이 여몫 입천장에 가 닿아서 공기의 흐륨이 막했다가 그 

껏어 터지혐서 나는 로서 료 표환r:j-. 이 ‘「’도 유썽윷 사이에서는 유생 

옴 [g]로 발음되며，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내파옴 [k']로 발음된다. ‘「’은 [k] , 

[k']획 셰 이음용 갖는 쟁에 

거생소리 ‘요， E , 쟁’ê 예사수혀 ‘님， ζ ， ..，’에 야해서 터집 α1 격혈한 듯한 입 

상율 준다. 이들을 거센소리， 즉 격옴이라 명명한 것온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꺼센싫리를 ‘융할 때에는 터칩 셈써l ‘융’갖;려가 이어 내는 듯한 인상흩 주는데， 씨 

러한 특성올 유기성(有氣性， aspiration) 이라 한다. ‘파’를 발옴해 보면 그 끝부분 

이 ‘하’와 유사한 것올 관찰할 수 였다. 국어에서 예사소리와 ‘송’이 결함되연 거센 

되눈 험상이 었더1](각하 • [가싼 놓고 • [노코 이러한 현상올 

해셔도 거센소리의 특성을 파악해 불 수 있다. 이들 거센소리는 유성음 사이에서도 

창화하지 않는다‘ 예새소리짜 따른 표 하내의 차이쟁이다 

‘&’의 옴가삼 [ph] 아다. 유기성쌓 갖는 양순 따띨쑥쪼l 것이탁. 그런해 츄기성용 

터지는 과정이 있을 때에만 드러나기 때문에 터지는 과정이 생략되면 유기성이 드 

않는약‘ 그리하얘 ‘표’이 어딸이나 자융 앞에 옳 때어!쓴 ‘ H ’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련 위치에서는 ‘표’이 터지지 않는 소리， 즉 내파읍으로 발음되 

키 뼈문이다 예컨대 ‘볍다’(題)따 ‘덮다’(뺑)가 표기볍상으로판 구별되치반 발읍장 

으로 구볕회지 않는떼(음장의 차이는 체획하고)， 이션 이윷애서의 ‘님’파 ‘표 

모두 내파음 [p ']로 발음되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I’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p ’]값 발용떼고 그 밖찍 위치셰서는 [pη렀 발옴휩다고 할 수 았겠다. 

1) 국어의 ‘c’이나 ‘λ ’이 치음이냐 치경용이냐 하는 문쩨가 있는데， 치음은 혀끝이 윗니 
뒤쪽에 가 닿으면서 나논 소리이I 치경용은 혀끝이 뺏엣옴(혹유 치경)에 가 닿으면셔 

소리이다. 그힘냐 에 두 경우의 발용 휘치가 째우 가깝기 때용에 치용파 치 
ξ 거의 열되지 않늄다. 국어의 ‘ E’율 할올해 보엎 혀끝이 월니어l 가 양늘 것이 아 
니라 윗잇몸에 가 닿는다는 것율 알 수 있다. ‘ λ ’올 발옴할 때도 마찰이 윗잇몹 근처 
에서 일어안따는 것쫓 양 수 었q.. 따라서 구어의 ‘c’이냐 ‘ A ’유 챙확하거!뉴 치경옴이 

하는 것아 타탕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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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의 성을 갖는 치정 따열융엔 。1 쩍시 어말 

로 발음된다. 

‘격’의 성을 갖는 연구개 역시 어 

말이나 [k']로 발음된다. 

사이에서 발음될 때쉰 있음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즉， ‘아프다， 바탕， 시키다’의 정우， 이들의 표준 발옴 

은 [아프다]， [바탕]， [시키다]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압프다]. [받탕]， [식키 

다]와 같이 발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센소리가 있는 옴철의 앞 음절 

을 강조해서 발옴할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거센소리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된소리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아끼 

다 • [아끼다l-f딱찌다l 키쁘다 • [기쁘다] -[캡햇다J) , 이븐 거셋소리와 된 

소리가 

팍하고 

한 인상적 

갖지 않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따르면 예사소리를 

시간이 월퉁히 긴 것23， 

발음 기관과 후두의 

연하고 부드러운 

‘렌소리’니 ‘경음’(硬音) 

것이다. 이 된소리들웠 

뤘소리들도 거센소리와 

더라도 유성읍화하는 일이 없아. 

자 

S갯소2.j들온 딱 

야로 이러 

썽을 전혀 

에 놓이 

‘ m ’의 옵가는 [p’]이고 후두와 업술의 근육을 긴장시켜셔 내는 소리이다. 

유성음 사이에서도 그 옴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빼’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 놓이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내파옴 [p ']로 발음될 것이지만 국어에서 ‘빼’이 받침으로 쓰 

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파음 [p']로 실현되는 정우는 없다. 

‘ a ’의 옴가는 [t’]이고 후두와 혀끝의 근육을 긴장시쳐서 내는 소리이다. 이것도 

세 내파읍 [ν]로 실현획 

‘꺼’의 읍삼 ’]씨 후우와 뒤헛바닥(혀뿌리)윷 씬상시썩서 내한 소리이다. 

유성음 사이에서쪼 유생용짧하는 일올 없으나 어말이나 자음 앞에! 용 씨는 내파 

음 [k ']토 벨융된 ι 여1 컨대 ‘밖’[pak'] ， ‘엮다’[jakγ 에서씩 ‘ n ’이 바로 그런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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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율 아주 좁혀서 마치 때처럽 

공기를 01다. 국어의 마찰음에는 ‘”’ 

씻잇몸)에 가까이 첩근시 

소리로서 그 옴가는 [sJ 이다. 음성학적으로는 치경 마찰옴이라고 부른다. 무성 무 

기옴이다. 국어의 마찰음 ‘A ’용 다른 예사소리틀(-'， c.. 님， ~)과는 달리 유생음 

사이에서도 유생음화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 λ ’이 [iJ나 [j] 앞에 오게 되 

연 구개옴에 가깝게 발옵되는데， 이 때의 음가는 m이다. 치정옴인 [s]가 구개 위 

치에서 발음되는 [iJ나 [jJ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 

‘셔’온 g 츄가는 [s’]이다. 이 ‘ μ &게 되면 

구개음 

이 치경 거센소리가 존재하지 않얀따， 이 폐쇄 과 

정과 파열 만 가농한 소리이기 띠 폐쇄 

과정이나 소리이다. 

한편， 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못한다 

이런 위치에서는 통일한 내파 

음 [t']토 서액 ‘ λ ’이나 ‘있고’에서의 ‘ 

발옴되는 때 다. 

목청소려 ‘송’은 @용 혹용 생문옴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척으똥 성환씩 두 생대 

사이가 약간 벌려지면서 만들어지는 생문 마찰음이라고 알려져 있다. 융가는 [h] 

이다. ‘하다’에서의 ‘송’의 음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융’은 [hJ 이외에 몇 개 
의 이음올 더 갖는다. ‘힘’에서의 ‘종’의 음가는[çJ이고 (독일어 ‘ich’에서의 ‘ch’의 

발음파 유사하다) , ‘흙’에서의 ‘효’의 음가는 [xJ이다(독일어 ‘Buch’에서의 ‘ch’의 

발음과 유사하다). 그 밖에 ‘승’이 유성옴 사이에 놓이면 유성옴 [liJ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이 소리는 일반인들로서는 인식하기 어려훈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의 구씩에서 ‘놓X니， 놓아’는 [노으니 J. [노아Js 성&윷생여 ζ 논 다시 한 

음철로 촉약꾀어 [싹 얹유되기도 한다. 여기서 쭈 음쩡의 챙i갔익 축약은 

‘동’의 탈락야 이쭈어찬 후애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션다현 짝어씩 ‘@’은 유성 

음 사이에서 탈섣 첫이 앓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얘. 한편， 

국어의 ‘동’용 g 철 짱양 ξ썼 실현되지 못한다는 특성옳 갖윤셰 이에 대해셔는 뒤 

에셔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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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파찰음 

파찰옴은 공기의 흐름율 완션히 막았다가， 터뜨릴 때에는 파열옴처럼 일시에 터 

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터뜨려서 마찰을 일으키도록 하여 내는 소리이다. 따라 

서 파찰음은 파열옴의 특성과 마찰옴의 특성을 반반씩 가지고 있는 자음이라 할 

수 있다. 파찰음이라는 명칭온 이 소리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파찰음에 

는 경구개 위치에서 발음되는 청구개 파찰음과 치정 위치에서 발음되는 치정 파찰 

음이 있다. 경구개 파찰음은 [t\J로 표기되며 치경 파찰음은 [ts]로 표기된다. 청구 

개 파찰음을 혼히는 그냥 구개음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 E • z ’(해돋이 • [해 

도지])와 같은 현상을 경구개음화라 부르지 않고 그냥 구개옴화라 부르는 것이다. 

국어의 ‘z ’은 [다]로 발음되는 정구개 파찰음이다. 헛바닥을 경구개 위치에 갖다 

불여서 공기의 흐릅을 완천히 막았다가 서서히 열어 주면서 내는 소리이다 2) ‘ z ’ 

이 유성읍 사이에 놓이면 유성옴 [d3]로 발음되며 어말이나 자옴 앞에 놓이게 되 

면 내파음 [t']로 발음된다(젖 • [정]). ‘ A ’과 마찬가지로 ‘z ’도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제 음가대로 발옴되지 뭇한다. 

i 져’은 ‘ z ’의 된소리로서 그 옴가는 [이’]이며 ‘ i ’은 ‘ z ’의 거센소리로서 그 음 

가는 [tlh] 이다. ‘i ’도 어말이나 자옴 앞에서는 내파음 [t' ]로 발음된다. ‘ R ’은 받 

침으로 쓰이는 정우가 없어서 내파옴으로 발음되는 갱우가 없다. 

2.4 비음 

우리가 발옴올 할 때 공기가 흩러 나오는 통로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입 쪽의 

통로이고 다른 하나는 코 쪽의 통로이다. 전자를 구강(口뽑)이라 하고 후자를 비강 

(.뾰)이라 한다. 앞에서 기술한 자음들은 모두 비강 통로가 닫힌 상태에서 발음되 

는 자음들이었다. 그에 비해 비음들은 비강 통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발음되는 

자옴들이다. 말하자면 비옴은 비강으로도 공기가 흩러 나오면서 발음되는 자음인 

것이다. 구강에서의 발옴 방법용 파열음과 동일하다. 그리고 비옴은 모두 목청 떨 

림율 수반하는 유성움이다. 

국어의 비음에는 ‘ C , L , 0 ’이 있다. ‘口’은 ‘님’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양순 

비옴이고， ‘L ’은 ‘ E ’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치정 비음이며， ‘。’은 ‘ 1 ’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연구개 비음이다. 이툴의 옴가는 각각 [m] , [n], [u] 이다. 이 

2) 그러나 방언 중에는 ‘ 1 ’을 [이]로 발용하는 것이 아니라 [tsJ로 발음하는 방언도 있다. 
평안도 방언이 대표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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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를 

[bJ. [p" 

면 치경 

있는 파열옴， 마찰옴， 

말융된다. 파열음 ‘ 님 ’이 

째체로 어，떤 

따라 [pJ. 

이는 

치경옴 이 강f깨 씩치에서 발옴되는 [i]나 [j] 의 영용 황아 쩡구개 쪽으로 

이끌려서 발읍되기 때문이다. 치경옴 ‘ E ’ [tJ가 [i]나 [j] 앞에셔 경구개옴 ‘ z ’ 

[t\J로 발옴되는 것과 동궤의 현상이다. ‘나’와 ‘냐’를 발음하면서 자세히 관찰해 보 

면， ‘나’를 발옴활 때는 혀끝이 지정에 가 닿지만 ‘냐’를 발음할 때는 헛바닥이 입 

천장(경구개)에 가 닿는다는 것올 알 수 있다. 그 밖애 [u]은 어두융이나 옴절 두 

음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특성올 갖는다. 따라서 [uJ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이 극히 체야화븐 깃1용야따:ïI 할 수 있다. 

2.5 

유음온 

즉，공기 

라논 명 

[I]파 [rJ 

가장 척게 장애를 

나가면서 발음되는 

확성을 반영한 것이다. 

치경(윗잇몸)에 갖다 

자읍이다. 

유융(流音)이 

앤 것으로 

막고 혀의 

양 옆으로 공치흉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그리짜여 환 성측쩡 부른다. 

[rJ은 콩기가 중영F 짱로 용러 나오면서 발옴되는 소썩떠)， 여기야1 얘시 혀끝 

이 치경에 환번만 살짝 닿았다 떨어지면서 발음되는 셜타움과 그러한 옳착이 반복 

적으로 계속되어 마치 혀끝이 바르르 떠는 것 같이 되면서 발옴되는 전통옴이 있 

다. 이 중 셜타음은 [r]로 표기한다. 

국어의 유음에는 ‘E ’이 있다. 그런데 이 ‘ E ’도 항상 동일한 옴가로 실현되는 것 

은 아니다. 우선 ‘달， 불고’ 둥에서의 ‘ E ’은 설측음 [IJ로 발옴된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 오뉴 ‘ E’은 모두 이 소리로 발옴된다. 그러나 ‘흐르다’에서의 ‘ E ’은 ‘달’에서 

의 ‘ E ’과눈 묘꺼l 빙“음훤 이 경우의 ‘ E ’은 혀끝여 지정에 떻아 썼는 채로 발 

음되는 컷이 아니라 씬빙 닿았다 떨어지면서 발음된다， 야 때의 ‘§’용 홉히 [rJ로 

적기도 

[I]파 [r 

1 이다. 전통음이 아니라 

한편， ‘ E ’이 [iJ나 

I얘잖야다. 이들 

때에논 앞서의 

‘」’의 경우싸 따했긍 내 [j]의 발옴 위치에 이쌓혀서 채융로 발음된다. 

발옴 기호로는 [Á]로 객는다. ‘흩러’와 ‘홉려’의 발음을 자세히 판찰해 보면 이들에 



자음의 발옹 

서의 ‘èè ’의 발음 위치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흩러’에서의 ‘ èè ’은 

치경 위치에서 발음되는 [11] 이고 ‘훌려’에서의 ‘2.2.’용 경구개 위치에서 발음되는 

이 녔’도 ‘。’[0] 했류윤 애니지만 분포의 제약용 받는다i 즉， 국어에서 ‘ 

져로 어두 위치에 나타냥 수 없다는 제약올 받눈 것이다. 한자어에서 ‘ 

(願樂)의 ‘樂’이 ‘樂園’(낙원)에서는 ‘락’으로 발음되지 않고 ‘낙’으로 발음되는 것 

온 바로 이러한 제약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의 화자들온 어두 위치의 ‘ E ’율 잘 발 

못하는 경향씨 었다‘ 고유어 중에서 어두에 낫’쩔 갓용 단어는 없다 

본다면 

것은 결코 

이다. 

표기한다거나 북한에서써컵 ‘했動’을 ‘로동’ 

사라고 할 수 없다. 국어씩 홉성용 무시한 것이지 

그 밖에 ‘ E ‘은 ‘ E ’ 이외의 다른 자음 뒤에서는 제 음가대로 발옴될 수 없다는 

갖는다. 즉， ‘은+찬’과 같온 자옴의 연결온 

나 ‘ è ’, ‘ 0+ 2.’ 웅J싸 창온 자옴의 연결온 

‘ L ’이 오께 외띤 ‘L ’을 ‘ E ’로 동화시썩떠， ‘ L ’ 이외의 자옴이 

되면 ‘ E ’ 자신이· ‘ L ’으로 바뀐다. ‘전라도’가 [절라도]로 발옴되는 것이 전자에 해 

당되는 예이고， ‘종로’가 [종노]로 발음되는 것이 후자에 해당되는 예이다. ‘십리’ 

가 r성냐]로 발음되논 켓온 ‘ H ’ 뒤에서 ‘ E ’이 ‘ L ’으뭄 바뀐 따옵(십리 • 칩니)， 

’ 앞에서 ‘H ’이 ‘ b ’으迷 동화를 입은 것이다(밍얀 • [엽는] 참고) . 

3. 자음의 표준 발옴법 

했 창에서는 국어에서 사용되는 낱낱의 자음들에 대하여 그 음가와 발읍 방볍좋 

그런데 이틀 차윷들은 실제의 언어 실현에 었어서는 독자적으R 

반드시 다첩 옹뜰파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았 얘문에 다론 

합되는 과정에서 선행하는 움이나 후행하는 음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본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자옴의 발음을 간략 

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밟칩의 발음 

국어에서 받침(음절 말옴)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옴온 ‘" L , C , ,2., C , 님， 

。 ’의 7개뿐이다(표준 발옴법 제8항). 따라서 이 7개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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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면 

히 요약하연 

(4) 끼 

A 셔 

n -’ 닙 
닦다 • [닥따] 

있다 • [임따] 

맡다 • [맏따] 

사음 중의 하나로 변화찍 어 

부엌 • [부억] 

젖다 • [정따] 

덮다 • [렵따] 

옷 • [올.J 

꽃 • [꽁] 

내용을 간략 

자음이 받침으로 실현되는 경우란 결국 어말이나 자음 앞에 나타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어I 율이 이와 같이 발음되는 현상에 대해서딴 앞 장에서 각 

자음의 

않는다. 

논의의 대 

197M 의 

복잡하다 

‘격， E , 

(5) 놓뾰 

잡한 바 있으므로 여기 

’앉 받침으로 쓰이는 경 

것으로 ‘송’이 있는터L ‘ 

’ , c., ^’과 만나게 되헌 이 

• [노타] 놓지 

물론 받칩 ‘ η ， ζ ， 닙，’에 ‘효’과 만나는 경우에￡ 

덧붙이지 

기에서는 

양상이 좀 

거센소리 

내타난다. 

즉， 선행하는 ‘ ï , 'C., 님， A ’과 후행하는 ‘송’이 결합되어 거센소리 ‘격， E , 표， 

t ’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6) 각하 • [가카] 맏형 • [마탱] 좁허다 • [조피다] 

앉히다 • [안치다] 

그러나‘ 

(좋소 • 

는 것은 ‘ λ 

그 밖에 

에‘ 오면 그 ‘ λ ’과 결합하여 

[실쏘J). 이 경우에 거 

’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얄옴된다 

된소리가 되 

에 ‘ L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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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옴되며3) 모옴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갱미사가 오면 ‘흩’온 발옴되지 않는다. 

(7) 놓는 • [논는] 낳느냐 • [난느냐] 

놓으니→[노으니] 낳아 • [나아] 쌓이다 • [싸이다] 

이상운 흩받침과 관련된 자옴의 표준 발읍법에 대한 셜명이었다. 다옴에는 접밭 

침융 갖는 청우의 표준 발옴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문제톨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에는 다옴과 같은 발융상의 제약이 있다는 사실올 밝혀 툴 필 

요가 었다. 즉， 어두나 어말에서는 하나의 자옴만이 발옴될 수 있으며， 두 모융 사 

이에서는 두 재까지의 자옴만이 발옴필 수 있다는 제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련 체 

약이 있기 때문에 첩받첨율 갖는 어간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초 

사나 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겹받침 중의 하나는 반드시 탈락하고 하나의 자옴만 

발읍원다. ‘흙[혹]’에서 ‘ E’은 탈락하고 ‘「’만 발옴되는 것이나， ‘없고[업꼬]’에셔 

‘ A ’온 탈락하고 ‘님’만 발옴되는 것은 모두 고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겹받첨 중 어떤 것이 탈락하고 어떤 것이 남느냐 하는 것온 일률적으로 · 

말하기 어렵다. 어떤 청우에는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겹받침에는 ‘~，\..，7:;. J l..훌.2.， ， 20 ， 2닙，2A，~，학，l:IA’의 11 

자지가 있다. 이 중 벌 운제가 없는 것부터 설명해 보기로 하자. 우선 어말 또는 

자옴으로 시작되는 초사나 어마 앞에셔 일청하게 첫번째 받침이 발용되고 두 번째 

받캠이 탈락되는 겹받침으로는 ‘"1A，W<:，i:!Á， æ ，l:IA’이 있다. 이들온 위와 같윤- 환 

갱에서 각각 ‘ 1 ’은 ["'l]으로， ‘W<:’은 [L]으로， ‘i:!Á’[2.]로， ‘l:IA’온 [닙]으로 발 

옴된다. 체 언의 청우나 용언의 청우나 차이가 없다. 

(8) 넋 • [넉] 

앉고 • [안꼬] 

훌고 • [훌꼬] 

없다 • [업따] 

넋도 • [넉또] 

외끓 • [외골] 

강 • [갑] 

없지 → T업쩨] 

앉다 • [안따] 

훌다 • [훌따] 

값과 • [갑봐] 

’ 위의 경우와는 달리 어말 또는 자옴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 일정하게 

첫번째 받칭이 탈락하고 두 번째 받칭이 발옴되는 것으로는 ‘ 2Il，2lt’이 었다. 이 

3) 이 때 ‘융’이 직접 ‘」’요로 동화회는7}. ‘ c ’으로 바뀐 다옴 그 ‘c ’이 ‘L ’으로 풍화되 
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객으로는 ’*’이 ‘ c ’으로 된 다옴 ‘ L ’으로 풍화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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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삶따 

옮지 • {옴찌] 

삶 • [삼] 

[D], [1:1]으로 발음휩따‘ 
지 않고 [님]으로 발음회는 

용언이 차이를 보이 

삶고 • [삼꼬] 

옳다 • [옵따] 

삶도 • [삼도] 

훌r↓ 

윷지 • [융찌] 

앓 • [암] 

와와 같은 

에서 셜명 

‘ L융，2ð"’의 갱우도 크게 품제될 것온 없다. ‘ L ’파 ‘ E’은 언제나 제 옴가대로 발 

음되며， ‘융’은 뒤에 자옴 ’ ï tC , χ ‘이 올 때는 그들과 철합하여 [큐 t E , .:=t]으 

로 발옴되고 ‘ λ’이 흡 때는 그것과 결합하여 [μ]으로 발음되며 ‘L’이 윷 때는 탈 

락한다. 

(10) 

이제 남흩 

‘「’이 

(11) 흙 • [혹] 

닭 • [닥] 

끊고 • [끈코] 

앓소 • [알쏘] 

데， 이툴은 사정이 조끔 

앤저 ‘;:'"1’의 경우에는 이 

다르게 나타난다. 체언 어 

일률적으로 첫번째 받청 

흙도 • [혹또] 

닭도 • [닥또] 

흙과 • [혹봐] 

닭과 • [닥봐] 

럼일 

용언 어간말에 쓰일 때는 뒤에 오는 자음에 따라 탈락되는 받칭이 달라진다. 즉， 뒤에 

‘t:, λ ， A ’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 E ’이 탈락하고 ‘「’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 

면 ‘끼’이 

(12) 맑다 

맑고 

• [막쏘] 

맑게 • [말께] 

맑지 

‘려’의 졌쑤에늠 에밭아나 ̂~옴 앞에서 ‘닝’이 탈락하고 ‘솥의 뿔융뇌늠 것이 원칙 



자음의 발옴 

인데， 

여젊도 • [여덜또] 젊 • [여덜] 

• [널따] • [널꼬] 넓지 

다만 ‘밟다’에서의 ‘ E님’만은 ‘ E ’이 탈락하고 ‘닙’이 발옴된다.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밥따〕 • [밥꼬] 밟지 

물론 방언에 따라 [발따， 발꼬， 발찌]로 발읍하는 정우도 있기는 하나， 표준 발 

옴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넓다’의 경우에도 약간의 예외가 있다. 즉， ‘넓 

쭉하다， 없적다리， 넓퉁탐다’ 퉁에서의 ‘넓’온 (1 3) 에서 처웹 r년]로 발옴되쓴 켓이 

[녔]으로 발옴환따‘ [영쭈카다]， [넙쩍따리]， [‘) 
받침이 어말이냐 흉(자옴으로 시작되는 쩌찌 혹용 껍미사) 

에 오는 경우의 자옴의 표준 발옴에 대한 논의이었다. 대체로 받침들이 제 음가대 

로 발융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한 논의이었던 생이다. 받침이(흩받칩이든지 겹받침 

이튼치) 2r..옴으로 시짜따듀 컸사나 어미 혹온 접미사짜 겸합tt 때는 제 옴가때뭇 

것이 원칙이따‘ 싸만 받침 위치에서 발옴되는 것흘 아니고 뒤 옴쩡이1 

옴절의 발융된다. 

(15) 닦아 • [다까] 부엌에 • [부어케] 맡아 • [마타] 

옷이 • [오시] 꽃율 • [꼬출] 램이다 • [더피다] 

휩율 • [달툴] • [발바] [널비] 

• [갑써 없어 • [업써] [율퍼] 

그러나 여기에도 물론 예외가 없는 것용 아니다. 받침 ‘융’의 경우에는 뒤에 모음 

이 오면 제 음가대로 발옴되지 못하고 탈락하며， 받침 ‘z ’이나 ‘ E ’이 모옵 ‘이’냐 

‘ l ’와 만나연 구채집r썼홉 일으켜 ‘χ ’이나 ‘* 

오더라도 함첩이 씨 옴가대로 발음되지 

대해서는 다용 철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4) 이들이 이와 같이 예외객이게 된 것옹 이틀에 대한 표기법이 잘못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넙죽하다， 넙객다리， 넙둥글다’로 표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 

(1992:53-56)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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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받침의 발음과 관련하여 참고로 한 가지 덧불여 둘 것이 있다. 예컨대 

‘부엌， 무릎， 꽃， 넋， 흙， 값’ 퉁의 경우， 이들이 모옴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할 

같이 발용하웠 경우를 혼히 볼 수 있는터， 

부엌 : [lf-어 거]츄어글] [부그로} .. 

무릎: [무르비] [무르블] [무르브로} .. 

꽃 : [꼬시 J [꼬슬J [꼬스로l .. 
흙 : [훌 71] [흐짤J [흐그로} .. 

값 : [가까촬] [가브로l .. 

이러한 발음들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율 덧불여 두고자 한다. 이 

툴의 정우 받침올 모두 제 옴가대로 발읍하는 것이 표준 발음인 것이다. 

쇼리의동화 

소리와 소리가 연철되는 과정에서 어떤 음은 다른 옴의 영향을 받아 그 음과 똑 

같은 융이 되거나 벼슷한 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율 소리(옴)의 통화라 하는 

때， 어떤 음이 동화름 입계 되면 자연히 제 음가대뤘 밥유떼지 못하는 겸파가 몫 

절에서는 쇼혀의 똥썼와 판련된 자음의 발음에 때해서 논의해 

제 읍가대로 발읍확치 뭇하쓴 첫번째 예 

칩 ‘ C , E ’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할 때 [χ ， *J으로 바뀌어 발음되 

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구개읍화라 부른다. 이 구개음화는 모옴 

에 의해서 자옴이 훔화릉 혐논 경우에 해당한다. 

밭이 • 

해돋이 • [해도지] 

끝이 • [끄치] 

같이 • [가치] 

• [마지] 

굳이 • [구지] 

그 밖에 ‘ c’받침율 갖는 어간에 접미사 ‘히’가 결합될 때도 ‘c’과 ‘송’이 결합되 

‘ ”이 된 다음 ’요로 구개음화되어 발음원따” 

(18) 굳히 다 • [우치다] 닫히다 • [다치다j 불히다 • [쁨치다j 

자옴에 의해서 자옵이 동화를 입는 현상을 자음 통화(혹온 자음 접변)라 하는데， 



17 

’ 퉁이 비 

몇 예를 

자음의 발읍 

있다. 비음화는 비용이 

0 , L , CJ으로 발옴성 이
 씨 

j 

자음동화에눈 

..Q.. ‘ L , D 

보이면 

엠는 • [민는] 

국만 • [궁만] 

(19) 먹는 

국물 • [궁물] 

이런 현상은 비옴 앞에셔만 일어나고 비음 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산도’가 [산노]로 발음원다든가， ‘감부터’가 [감무터]로 발음되는 일은 없는 것이 

다-
한편， 

앞에 오게 

서 보인 

밥만 • [밤만] 

L , D 

(1 9) 에 

’“ ’, ‘ Å , M , Ã , ;t" E , 종 , 

’“ t ’, ‘ H ’으로 된 다읍(이에 

어 ‘ o ’, ‘ L ’, ‘ n ’으로 

협
 는
 는
 는
 는
 

• 

이
「
 이
C
 
노C
 

어
닙
 

마
u
 • 

• 

• 

• 

어
격
 」
-
」느
」
 느
」
 느
」
 

부
 
얽
 
있
 

놓
 
없
 

(2이 꺾 

몫았 

옷만 

밭했 

옮쓴 

유음화는 비융 ‘μ ’이 유용 ‘ E ’에 동화되어 ‘ E ’로 합융찍는 헨상융 쌀헨다. 이 

유음화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한자어나 합성어에서 

의 유읍화고 다른 하나는 용언 어간이 ‘ L ’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날 때의 유음화 

다. 먼저 한자어나 합성어에서의 유옵화를 보기로 하자. 

천리 • [철리] 

활나 • [황따1 

찌 1 

난로 • [날로] 

흡농 • [불릉] 

짱내기 • [술래기] 

(21) 신라 • [실라] 

말년 • {말현1 

‘ L ’이 

서 ‘ E ’ 

[èJ로 

위에서 붙 수 았놓 컷처럽 한자어의 경우에는 ‘ E ’ 

[èJ로 발윷원러나 합성 òj 의 경우에는 ‘ E ’로 시 

앞에서 ‘ L ’이 〔 ε이갖 발용펴눈 예는 찾아 볼 수 없고 ‘ ’ 

발음되는 청우만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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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 어깐따 어미가 견함할 때는 따융과 창온 경우에만 유용화가 일어냐서 ‘ L ’ 

이 [2J뚱 황융된다. 

(22) 앓는 • [알른] 

• [훌빼 

끓네 • [끌레] 

cf. 훌딱(位) : 울 는 • [우는] 

불다(吹) : 불- + -느냐 • [부느냐] 

위의 통해서 어간과 써야가 

활는 • [할른] 

때에는， ‘ 겹받청 ‘ 5용，경효’ 

과 ‘L ’이 만날 때에만 유옴화가 일어나고， ‘ E ’ 흩받침과 ‘ L’이 만날 때에는 ‘E ’이 

오히려 탕락해 버려서 유훔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 

자연 용었 어깐파 어때가 씹합할 때에눈 ‘ E ’ 용에l 다른 자융이 하나 터 있고 그 

뒤에 ‘」’이 을 때에만 유읍화가 일어나고 ‘ E ‘과 ‘ L ’이 직접 만날 때에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음화에서는 이러한 사실올 잘 유념해 두어야 활 것이 

다. 

이상에셔 섭명한 자용 이외에 ‘감기’가 [상기]로 웰쯤원대든가， 

[박끄른]으로 발음되는(‘ n ’이 ‘1 ’ 앞에서 [0]으로 발옴된다든가， ‘ H ’이 ‘「‘ 앞 

에서 [까]으로 발음되는) 자음 동화가 있는례， 이들은 표춘 쌓짱으로 인챙퇴치 않 

는다. 앞에서 다룬 비철화냐 유음화찬 필수적인 현상인데 비해서 이들온 t찬회석인 

현상인데， 이와 같은 수의척인 자음 통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훨수척이라는 켓온 반드시 그렇게 발용되어야 하는 켓율 의미하고， 수의적 

이라는 씻용 3렇게 방융챙 수도 있 그렇게 웰상되지 않쌓 있는 것윷 약미 

한다. 

3.3 

앞의 3.1과 3.2에서 논의한 것들은 대체로 받침으로 쓰인 자읍들이 뒤에 오는 읍 

에 앵향용 받싸 다른 잔..Q.~ 발음되찬 경우틀야했다. 이에 써혜 여기서 

될 된소썩퇴가는 받침씩 영향으로 뒤에 오는 자용 다른 없， 즉 뒤에 &섬 예 

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옵되는 경우이다. 

3.1에서 받캠으로 발옴될 수 있는 자옴은 ’ î , L , C , ~， D , B , 。 ’의 7개라고 

하였는터L 떤소리되기훨 생 t정하기 위해서는 이룹짤 세 부류로 누어 불 쩡요가 있 

다. 즉， 파얼옴 ‘.." t:., 님’， 비음 ‘ L , O , 。’， 유음 ‘ E ’로 나누어 볼 펼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 .1""'11 
'c ~ι1 ， 

E 닙 λ 

” 
다. 

, ‘-, 받침으로 쓰이면(자음 

내파옴 ‘-', 'C, 

서건 곡용및 활용에서 

자읍의 발옴 19 

) 머지지 않 

에사소리들("-'， 

효발음된 

(23) 책상 • [책쌍] 죽(網)도 • [죽또] 먹다 • [먹따] 

믿고 • [믿꼬] 믿소 • [믿쏘] 속부터 • [속뿌터] 

잡자 • [잡짜] 접다 • [접따] 잡지 • [잡찌] 

물론 

M. ^ ” 
가 일어 

몇 개의 

(24) 

발음되는 ‘.,., , 격， "1A j 

방융되는 ‘고，2t:J，2SI，납A ’ 

형들이 직접 뒤에 오는 

앞에서 각각 [-'], [C 

된소리화가 일어나는 컷이 

에 서 원소리화가 일어나는 것이나 

갈다. 

갔돈 • 삭돈 

꽃과→꼼파→ 

옮다 • 읍다 • 

‘ λ ， 

수 있겠다. 

비음 ‘ L D (0)’이 받침으로 쓰이변 용언의 활용상에서만 된소리화가 일어나고 
다른 데에서는 된소리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4) 안다(抱) • [안따] 안고 • [안꼬] 안지 • [안쩌] 

감1:]- … r~따1 감고 • [감꼬j 깝치 • r캉찌] 

cf. 산과 • [산과] 

위에서 다음에서의 된소리화는 얀 나타나 

고 체언휘 않는다. 이는 ‘-', 파음) 뒤 

에서의 약른 것이다. 활용상에서 g힌 다’아 

어간 말음이 아닌 경우에는 된소리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간다 • [간다]，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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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는다]’에서 된소리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틀에서의 받침 ‘ L ’은 어간 말 

용씨 야니기 때문이다‘ 샤좋·피동의 접미사 ‘기’도 된::1:려~}하지 않는다(안키다 

감기다 * 

(25) 울고 • [울고] 율다 • [울다] 울지 • [울지] 

달과 • [달과] 달도 • [달도] 달부터 • 「탈부터] 

에서 볼 수 있는 용언의 활용에서건 서건 ‘ E ’ 뛰어}서 

는 된소리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 E ’ 다음에서도 된소리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갈 사 

랍 • [갈싸랑]， 먹을 것 • [머글껑]’에서의 된소리화가 그런 것이다. 이들은 관 

에미 ‘(으)2 ’ 다장에서 된소리화가 일어난 껏인셰，딴적으로 보떤 ‘ 

원소리화라고 생짜황 수 있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머 ‘ E ’온 단순한 ‘ 

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드핵나지 않는 후두 폐쇄음 ‘?’율 뒤에 가지고 있는 껏이다. 

즉， 관형사형 어미 ‘ E’온 단순한 ‘ l ’이 아니라 ‘ p ’인 것이다. 이것올 15세기 표기 

법에서는 ‘ 2Õ’과 같이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문자(δ)가 사용 

때문에 ‘?’옳 표기상으로 나타낼 방법이 없 이 ‘?’이 뒤에 ￡는 

정합하면 된소혀 환얘. 따라서 (미래)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일어나늠 것은 ‘ E ’[니에 외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호는 느버나지 않는 ‘?’에 위한 

것이다. ‘ E ’ 자체는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화시키지 못한다. 

‘E ’이 그 자체로서는 된소리화시킬 능력올 갖지 뭇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널꼬]， 훌따 ‘ [흩따]， 짧지 석 [떨쩌]’에서회 훤리화도 ‘ E 

납을 알 수 있겠띠‘ 이들에서의 펀소리화는 겹!양칭 2t!， æ ’의 ‘ kl , 

.::I {5'-717t 있다고 보아야 훨 젓이다. 겹받침 ‘랩，2E '의 ‘섭 t은 자옴으로 시 

는 어미 앞에 서 탈락하게 되는데， 그냥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자음을 된 

소리화시키고서 탈락하는 생이다. 

사잇소리와 

양상이 매우 

때문얘 이 글에서는 

된소리화의 문제와 

여기서 간단히 

않는다. 

으! 된소리화 

성질의 것 



발융 

4. 결 론 

‘한글 찢총벌’이， 우리 급옳 쏠 때 표준어윷 어떻게 표키항 것 ?l가를 Tr정한 것 

이라면， ‘표준 발옴법’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표준어를 어떻게 발옴할 것인가를 규 

정한 것이따Jl 할 수 있쨌따‘ 

그련데 흉용 쓸 때 맞총뺑이 툴리는 첫에 대째서한 부끄렁거l 생각하면서 

할 때 표준 발옴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맞춤법 교육은 비교적 철저히 시키면서 표 

준 발음왜 핸 교육은 훌해 해 온 갑01 ~Ål 않4. 그리하여 ‘꽃이， 꽃용’용 ‘끗 

야， 끗올’쇼 ..lU1하면 당장 그것이 잘용원 표시일i 지적해 주고 ‘꽃이， 꽃윷r휴 표 

기하도록 지도해 주면서도 이것을 [꼬치， 꼬출]로 발음하지 않고 [꼬시， 꼬슬]로 

양옴하는 첫에 대해서는 궁이 그것이 간못된 、경흉업올 지적장거나 [꼬치， 

앨음하도훌 하는 일씨 거의 없었던 젓이 

우리가 글을 쓸 때 맞춤법을 정확히 지켜서 표기해야 하는 것이라면 말올 할 때 

에도 표준 할용법을 정확혀 지켜서 발용하도록 노력해야만 합 컷이다. 표준어룰 정 

웰히 발용하 위해서는 쭉찌의 각 모융야나 자용찮의 정확한 용71-와‘발용 1앙업용 

알아 툴 필요가 있으며， 옴과 음이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이 

껴한 사정윷 염두에 두고서 페어(표훈때)의 

전반부에서늠 각 자옴으{ 용짜와 발음 양엽을， ￥밥쑤에서는 3C‘휴 자음과 

합되는 과챙에서의 표준 발음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일 

반 독자갚 얘쌍으로 한 

저l 에 대해서도 깊이 있늠 

때문에 셔l부적언 fg져l는 다추치 훗했으며， 다뚱 문 

을 베풀지늠 못짜썼따， 독자툴회 양해를 구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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